
“주식 사려 돈 빌린다”…신용대출 한 달 새 2.6조 증가 서울경제 https://zrr.kr/7PpTkE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6조 9909억 원으로, 4월 말 104조 3413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안 돼 2조 6496억 원 불어난 규모

전월 대비 신용대출 증가액은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

GDP 대비 가계부채 80%, 반도체 호황에 이르면 연내 달성 서울경제 https://zrr.kr/TlEW2B

반도체 경기 호황에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가 연내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가 급등으로 분모(명목 GDP)가 늘어난 결과인 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주담대 상단 8% 가나… 가계·자영업자 충격 불가피 국민일보 https://zrr.kr/p4ZMpH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 시장금리가 곧바로 반응... 주담대 준거금리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올해 최고치인 연 4.280%를 기록

이르면 7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모습

대출로 못 벌자 펀드·카드로…불붙은 인뱅 비이자이익 경쟁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Gj1ZfO

가계대출 규제와 조달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에 속도

카뱅은 펀드 판매 등으로, 케이뱅크는 카드·제휴 서비스 중심 비이자이익 기반 확대, 하반기 토스뱅크까지 펀드 판매 시장에 뛰어들면 인뱅 간 비대면 자산관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

ETF 시장 휩쓴 ‘삼전·하닉’ 레버리지…사흘간 28조 거래 서울경제 https://zrr.kr/ynb8wD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상장 사흘 만에 2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모습

개인은 사흘 동안 해당 ETF를 9조2146억 원어치 매수한 반면 5조1541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레버리지 ETF 매매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성향 포착

RIA 막차 탄 서학개미…美 주식 팔고도 AI株는 담았다 이데일리 https://zrr.kr/3FkGLu

올해 1분기 미국 주식을 쓸어 담던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미국 주식을 던지며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해외 주식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RIA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차익 실현과 국내 복귀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

‘돌려막기’ 사라졌다…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뚝’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jBUT56

보험사의 자본성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542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250억원) 대비 88.5% 감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성증권의 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

“40조 풀라는데 킥스가 발목”…보험사 생산적 금융 ‘양극화’ 예고 브릿지경제 https://zrr.kr/s8JM8s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강화된 자본규제(K-ICS)가 걸림돌로 부상

미래 성장산업 투자는 장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반면, 현 제도하에서는 투자액만큼 보험사가 쌓아야 할 유보금(요구자본)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

월러 연준이사 "스테이블코인, 美통화정책 영향력 확대할 것" 연합뉴스 https://zrr.kr/5tG0QD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준 인사 진단이 나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미국의 자금조달 비용을 수입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설명

두나무 이어 코인원까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 '활활'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KeuTGO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 컴투스홀딩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

투자 이후 코인원 지분 구조는 차명훈 대표 30.36%, 컴투스홀딩스 24.54%, 한국투자증권 20%, OKX벤처스 20% 등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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